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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고치현 순례 사찰 (상) B5 문화

‘제5회 불교무용대전(BDF), 지평을 넘어’B4 책세상
<업의 그릇을 비워라> B6 학술

본래 ‘한 쌍’ 협시불, 과학 연구로 찾다

‘마음쉼터를 가다’ 

② 춘천 제따와나선원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몸도… 마음도… 수행도…

Mandala

사람은 누구나 번뇌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하지만 번뇌라는 것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금방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끄달리게 되곤한다. 벗어나

려는 마음 그 자체가 번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지친 2월 22일이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머리 속에는 맡은 일로 가득차 있고, 여기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을 

얻기를 바랐다. 잠에서 깨자마자 옷가지를 챙겨넣고 길을 떠났다.

차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곳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제따와나선

원. 다소 생소한 말인 제따와나(Jetavana)지만 이 곳은 부처님께서 

가장 오랜기간 머무르며 수행하신 기원정사의 빨리어 이름이었다. 

번뇌를 떨치는 방법을 대중에게 알린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이라면 

현재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 재현

제따와나선원은 사성제와 팔정도 수행도량을 표방하는 곳으로 중

도 수행을 알리는 곳이다. 선원장 일묵 스님은 지난해 10월 14일 개

원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지혜로운 수행센

터,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는 자비로운 수행센터, 승가와 재가가 함께

하는 청정한 수행 공동체를 지향하며 초기 경전에 근거한 수행법을 

대중에게 알려왔다.

제따와나 선원은 부처님 당시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이름을 가

져온 만큼 선원 외양도 부처님 당시 사원의 외관과 흡사했다. 인도 

기원정사와 나란다 대학 등을 모티브로 벽돌로 만든 건물들로 구성

돼 있었다.

“제따와나란 이름은 부처님 당시의 근본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

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수행하는 대중의 지향을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곳에서 찾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찰 형태를 고민하다, 

벽돌만이 남아있는 기원정사의 모습을 보고 선원 건립을 하게 됐습

니다.”

제따와나 선원에는 파키스탄 현지에서 공수해 온 붉은 벽돌 40만 

장이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벽돌이 아닌 사람들

이 일일이 손으로 만든 울퉁불퉁한 벽돌이다. 여기에는 보시된 불자

들의 이름이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쓰여 있었다.

전통 사찰 양식은 오히려 수행에 불편한 부분이 많다. 제따와나 선

원은 사성제 등 불교 가르침을 담되 전통양식을 변형하여 이를 표현

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따와나 선원을 보면 3개 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도량은 일주문

을 지나면 첫째 계단에는 종무소, 공양간, 신도숙소, 명상실 등의 건

물이 나오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스님들이 머무르는 요사채가 

보였다. 세 번째 계단을 오르면 법당과 주수행처인 선방이 세워져 

있었다.

이러한 제따와나선원의 건물 배치는 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세속

의 번뇌를 내려놓고 부처님과 가까워 진다는 의미를 지니는 듯했다. 

법당과 선방까지 가는 길은 한번에 가지 않도록 했다. 여러차례 굽이

진 길을 통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여기에 선원 부지 내에는 보통의 전통사찰에 있는 탑이나 석등 같

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 어디에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

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했다.

정혜쌍수 의미 담긴 가람

선방 실내는 더욱 특이했다. 한마디로 ‘모던’이었다. 사찰에서는 

흔한 탱화나 단청 등 장식이 전혀 없었다. 연등조차 사각등으로 만들

어 천정 외곽에 넣은 모습이었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카페나 미술

관에 와있는 착각마저 들었다.� B2면에 계속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제따와나 선원서 초심자들이 행선을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